도카시키의 성역

신들의 섬
지방자치단체는 도카시키지마 섬과 주변 섬들에 약 100군데가 있는 성역(오키나와 말로 ‘우가니우’ 또는 ‘우타키’)을 2018년부터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성역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언덕 정상에 있는 성역에서는 류큐 왕국(현재의 오키나와)이나 중국으로 향하는 배에 탄 가족을 위해 섬 주민이 기도했습니다. 오래된 나무나 거대한 바위 등 특히 훌륭한 자연미를 갖춘 장소도 있습니다. 연중 특정한 시기에 신들이 방문한다고 생각되고 있는 장소나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시의 집단 자결과 연관한 묘지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일상적인, 현실 세계에 도움이 되고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카시키손의 바다를 향한 우가니우에는 학생들이 찾아와 성적 향상을 위한 발원을 합니다.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카시키의 우가니우와 우타키는 섬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예전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경우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그에 뒤이어 일어난 인구 이동, 노로 문화의 소멸, 고령화에 따른 전승 기회의 감소 등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섬 주민들이 기도하는 기회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이 성역들은 아직 인류학과 역사상의 중요한 장소로서 보호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섬 주민과 관광객에게 중요한 장소임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기 위해 도카시키손 사무소에서 발행하는 가이드북에는 섬 내에서 가장 유명한 23군데의 우가니우와 우타키, 그리고 그 외의 문화재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